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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제도 시행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30.부터 2027. 10. 31.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되며, 15일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 수학

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나면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관광수요 또한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단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 발생 시에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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